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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건강 본전

‘본전 생각난다’라는 말을 들어보신 

적이 있는가? 이 말은 정말 유익을 얻기 

위해 들인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

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물심양면

으로 공을 들이고 신경을 써주었는데 

막상 상대를 통해 돌아오는 것이 정당

하지 않았을 때 하는 말이다. 심지어는 

자식에 대해서도 이‘본전’에 대한 생각

을 하게 된다. 

한국의 어머님들은 세상에서 둘째가

라면 정말 서러워해도 되는 그런 모성애

를 가지고 있다.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

라면 끼니를 걸러서라도 아이들 학원비

를 먼저 챙기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

들어도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은 자식

의 숟가락에 먼저 얹어주는 우리 한국

의 어머니들.  

문제는 이렇게 자식에게 공을 들이고 

사랑을 주고 희생을 해 왔어도 결국에 

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앞가림만 하느

라 부모에게 연락도 안하고 엄마도 안

중에 없는 바쁜 삶을 살다가 시집, 장가

간 자식들이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

들만 챙기는 것을 보면서 자식에게‘도

대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를 

이렇게 괄시하나.’라는 본전 생각을 하

게 된다. 

특히나 이민사회의 부모님들은 한국

에서 살아가는 부모님들과는 비교할 수 

없는 이민생활의 아픔과 불안과 차별까

지 감당해 가면서 자녀들을 위해 희생

을 한다. 문제는 이렇게 자식을 향해서

도‘본전’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

우리의 한계라면 이‘본전’이 나가는 

것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

다는 결론을 얻어야 한다. 그렇다면‘본

전’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

또 계속해서‘본전’을 주면서 상대를 

버릇없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‘본전’을 

아껴야 한다.

▶ 1334호에 계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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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인 칼럼

방법이 있다. 이는 틀니의 안정성과 견고

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인공치근 2개를 심

었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틀니의 움직임

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. 이 틀니는 언

제나 빼서 닦을 수도 있다. 5~6개 또는 그

보다 많은 개수의 인공치근을 심고 틀니를 

나사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다. 

틀니가 잇몸에 닿지 않기 때문에 틀니로 

인한 잇몸 손상이 전혀 없고, 틀니의 움직

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

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. 틀니가 나사

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틀니 검사는 주기

적으로 치과에 가서 해야 한다. 한가지 단

점은 틀니 밑 부분의 청결을 위해 투자해

야 하는 시간이 많다.

만약 잇몸 뼈의 크기와 모양이 좋다면 8

개 이상의 인공치근을 심어 자연치아와 비

슷한 모양을 갖출 것을 권한다. 많은 수의 

인공치근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비

싸지만 저작력과 느낌, 모양이 자연치아와 

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

있다. 단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틀니를 할 

경우 더 많은 수의 인공치근을 심으면 입 

천정을 덮는 부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

므로 음식물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더 

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다.

이가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데 아랫니 전

체가 빠지고 없다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

것이다. 일반적으로 윗니 전체에 틀니를 낀 

사람은 그럭저럭 견뎌 나가지만 아래에 틀

니를 낀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통증을 호

소한다. 아랫니 잇몸 틀의 형태학적 구조

가 전체를 틀니로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

려움이 있는 까닭이다.

가장 좋은 대안은 인공치아인 임플란트

를 이식할 때처럼 인공치근을 심고 거기

에 부분 틀니를 한다. 인공치근에 인공치

아를 씌우는 임플란트는 실제 치아와 모

양, 씹는 힘, 수명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

는 큰 매력이 있다. 하지만 아랫니 전체를 

임플란트로 하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

은 게 현실이다. 때문에 인공치근과 틀니

를 함께 사용한다면 씹지 못하는 고통에

서 벗어날 수 있다.

우선 잇몸 틀이 충분히 클 때는 빠진 아

랫니 중 앞니 부위에 2개의 인공치근을 심

고 여기에 맞게 틀니를 제작한다. 전체 틀

니보다는 음식물을 씹을 때 틀니가 좀 더 

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이렇

게 해도 역시 틀니는 조금씩 움직이는 경

향이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가 틀니 밑에들

어가면 잇몸에 통증이 느껴진다. 반드시 

주기적으로 틀니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. 

다음은 46개의 인공치근을 심은 뒤 이 

인공치근들을 연결하는 금속의 봉을 제

작해 인공치근에 고정한 다음 틀니의 안

쪽 면에 클립이라는 유지장치를 부착해 

그 금속봉과 클립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

틀니(Dentures)당뇨병의 진단 3
(Diagnosis of Diabetes Mellitus)

혈당검사(blood glucose test)는 공복

시(fasting: 검사 전날 저녁식사 후에 약

간의 물 이외에는 열량이 있는 음식물

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혈당)

와 식후(post meal)에 재는 혈당에 많

은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 목적에 따라 

시간을 맞추어서 채혈(blood sample)

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

당뇨병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(risk 

group), 즉 소변(urine)에 당이 검출된 

사람, 산전 검사(prenatal examination)

에서 당뇨가 발견된 사람, 그리고 당뇨

병의 가족력(family history)이 있는 사

람, 비만한(obese) 사람 등은 혈당검사

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 

병을 조기에 발견(early detection)하

여 치료하면 합병증(complication) 예

방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혈

당치는 당뇨병의 진단(diagnosis)은 물

론 치료(treatment)에 있어서도 가장 중

요한 가늠(parameter)이 됩니다. 

정상 혈당은 공복시에 99mg/dL 이

하, 식사 후 2시간에 139mg/dL 이하, 

그리고 취침 전(bedtime)에는 119mg/

dL 이하입니다. 

당뇨병의 진단, 치료와 예방(preven 

-tion)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미국당

뇨병협회(ADA: American Diabetes As 

-sociation)에서는 당뇨병의 진단 기

준(diagnostic criteria)을 혈당검사를 

통해서 나온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

정의(definition)합니다. 

첫째, 각각 다른 시기에 시행한 2

회 이상의 혈당 검사에서 공복혈당

이 126mg/dL이상인 경우, 둘째, 식사

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검사한 혈당

이 200mg/dl을 넘고 당뇨병의 증상

(symptom: 전에 설명한 다뇨, 다식, 다

음 등의 증상)이 함께 있는 경우, 셋째 

포도당 부하검사(OGTT: oral glucose 

tolerance test)를 통해서 일정 기준을 

넘어서는 경우입니다. 

스마트폰과 척추건강

우리의 하루 하루 생활 속에서 스마트

폰(smart phone)을 때어 놓고 생각할 수 

없을 만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 속에 

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스마

트폰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삶은 많은 것

을 얻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잃은 것 같기

도 하다.  척추 신경과 의사로서 스마폰이 

주는 척추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 번 나누

어 보려 한다.

우리의 척추는 33개의 척추뼈로 구성되

어 있다. 경추(Cervical region) 7개, 흉추

(thoracic region) 12개, 요추(lumbar re-

gion)5개, 천추(Saral region) 5개, 미추(coc 

-cygeal region) 4개가 그것이다. 특히 경

추는 우리의 머리를 받치는 7개의 척추뼈

로 목 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.  

경추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눌렸을 경우

(예, 목디스크 문제)에는 두통, 어지럼증, 

팔, 손 저림, 등 근육 뭉침과 따가움 증상

들이 나타날 수 있다. 자라나는 아이들 경

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며 의욕상실증을 

보일 수도 있다.

우리의 몸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

는 우리의 목 척추(경추)의 건강은 스마트

폰에 의해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

다. 우리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, 머리 

밑 척추부터 꼬리뼈까지 세 개의 곡선으

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(예, 

걷기, 달리기, 과격한 운동 등)에도 큐션 

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척추의 부상으

로부터 보호하고 있다.  하지만 과도한 스

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목의 곡선이 없

어지면서 (예, 일자목, 거북이목) 작은 충

격에도 척추에 무리가 가서 다치는 경우가 

상당히 많아졌다.

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중에는 허리

디스크가 아주 크게 다치셔서 척추수술전

문의가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, 우

리 병원의 감압 치료를 소개받고 오셔서 

디스크 문제를 치료 받으신 분들이 많다 

그분들 중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목 척

추(경추)의 상태가 더 안 좋은 퇴행성 상태

인 경우가 대분분이다. 허리 척추(요추)의 

문제도 목 척추(경추) 이상으로부터 시작

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. 대부분의 사

람들은 목근육 뻐근함이나 뭉침은 당연한 

것으로 여기고 방치한다. 방치하면 할수록 

척추의 여러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진다는 

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. 치료 방법은 척추 

교정으로 목곡선을 바르게 해 주어야 하

며, 전체 척추의 교정도 꼭 동반 해야 한다.  

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하는 척추를 얼

마나 건강하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

의 백세시대를 얼마나 건강하게 보낼 수 있

는지가 결정 될 수 있다. 스마트폰이 잠시

라도 없으면 안 되고, 또 불안해 하는 우리

의 모습을 보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는, 

우리의 목 척추(경추)의 건강 상태는 어떤

지, 검진을 더 늦기 전에 꼭 받아보시기를 

권면해드린다.


